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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혁신주자 구글도 성공하지 못한 M&A, 마이크로소프트가 반전을 도모하긴 어렵다! 
  

 
 

어제 저녁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및 관련 특허를 인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인수가액은 71.7억불로 휴대폰 사업부 50억불, 특허권 21.7억불에 해당한

다. 모바일 패권을 상실한 마이크로소프트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었을지도 모른

다. 그러나 구글의 모토롤라 인수에서 보듯 세트업체 M&A가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

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바람과는 달리 이번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

의 없을 전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도 이를 반영하듯 전일 4.6% 하락 마감하였다. 

 

 

 무너진 제국을 일으키기에는 인수자의 역량과 타이밍 모두 아쉬워 

 모바일 패권을 되찾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한 수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추는 이미 기울었고 액션의 타이밍도 늦었다고 판단된다. 모바일 혁신주자로 인정

받는 구글도 세트업체 M&A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인수하고 2년이 지났으니 성패를 확언

하긴 어렵지만 체질 개선을 위한 충분한 시간은 주어졌다고 판단한다. 인수 당시 4%였던 

모토롤라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최근 분기 1%까지 급락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현지언론에서는 모토롤라보다 글로벌 입지가 좋은 노키아를 그 당시보다 싸게 샀다는 

점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점수를 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주식이 

사실은 비싼 주식이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2011년 8월 인수 당시 이미 글로벌 스마

트폰 OS의 53%를 점유했던 구글이다. 이런 구글도 모토롤라 인수후 애를 먹고 있으며 본

토인 미국에서부터 급락하는 모토롤라 시장점유율을 방어하진 못했다. 

게다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2011년 11월부터 노키아를 통해 윈도폰을 출시하여 왔다. 

양사간 긴밀한 협력 하에 윈도폰 성공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다. 결과는 실패였고 루미아폰 

출시 이래 노키아의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12%에서 현재 3%까지 추락했다. 특별한 이

변이 없는 한 노키아도 모토롤라와 비슷한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인수가 스마트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노키아가 시장에서 퇴출되

지 않고 피인수된 점은 기존업체에게는 아쉬운 점일 것이다. 그러나 세트업체 M&A 이후 

피인수업체 점유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결국 기존업체들이 흡수한다. 그렇다고 들뜰 필요도 

없다. 이미 무너진 제국에서 더 이상 빼앗아 올 파이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1]  구글 인수 이후 급락한 모토롤라의 스마트폰 M/S  [그림2]  윈도폰 출시 3년째 스마트폰 M/S는 곤두박질 치는 노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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